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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43% 증가
 

① 최근 3년래 최고 실적 달성 ② 누적기준 200억불 돌파

③ 그린필드형 투자 98% ④ EU·중화권 의약 투자 급증 ⑤ 특정지역 집중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1억불,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4억불을 기록하여 최근 3년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누적기준

으로 205억불을 달성하였다고 밝힘

ㅇ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여건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산업과 지식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노력한 결과,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해외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 신고기준 FDI 실적 추이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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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신고기준 FDI 누적실적 추이 (단위 : 억불) >

□ 2021년 외투유치 실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별로는 그린

필드형 투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 국가별로는 EU·중화권·

필리핀發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ㅇ 사업장 신·증축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12.8억불로

전체 실적의 98%를 기록하였는데, 국내 전체 외투유치 실적에서

그린필드형이 6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외투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2억불을 기록하였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

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8억불을 기록함.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하여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임

    * 신산업 정의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서 분류한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서, 
INSC 4계층 기준 223개 세부업종 중 제조업 21개, 서비스업 23개 등 44개 업종

ㅇ 국가별 비중은 EU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며, EU는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

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전지, 필리핀은 리조트개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함. 특히, 2021년에는 EU·중화권·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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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히 의약·바이오 분야 투자가 인천으로 중점 유입되어 글로벌

바이오 생산거점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자유구역별로는 인천 7.1억불, 부산진해 2.9억불, 동해안권 1.0억불,

경기 0.9억불, 광양만권 0.8억불, 충북 0.2억불, 대구경북 0.1억불 순이며,

2020년 신규로 지정된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7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투실적이 증가하였는데, 그간 인천과 부산진해 지역으로 외투가 집중

되는 현상이 완화되어(’20년 90.1%→’21년 76.9%), 2021년은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룩한 해로 평가됨

□ 산업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 확산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우수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고 그간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켰다”면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힘

【붙 임】1.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인포그래픽

2.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상세분석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우지식 사무관(☎ 044-203-4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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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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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상세분석 내용

대상별(신고)

□ (총괄) M&A형 투자도 증가하였으나,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세를 주도함

< 대상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 (그린필드형) 전체실적의 98%인 12.8억불로, 제조업(+19.4%)과 서비스업

(+63.6%) 투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1% 증가함

* 업종별(비중) : 제조업 524백만불(40.9%), 서비스업 757백만불(59.1%)

ㅇ 그린필드형 투자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3%(+92.6%, 8.5억불)

이고, 핵심전략산업은 50.2% 차지함(+827% 6.4억불)

□ (M&A형) 전체 실적의 2%인 0.26억불로, 모두 서비스업 투자로서

전년대비 96.2% 증가함

업종별(신고)

□ (총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함

< 업종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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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신고액 구성 > < 서비스업 신고액 구성 >

□ (제조업) 전체실적의 40.1%인 5.2억불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함

ㅇ 기계장비 업종이 대폭 감소(△90.1%)하였지만, 금속(+189%), 의약

(+22,044%) 업종이 증가세를 견인함

ㅇ 구역별로 인천(+22.5%, 의약품), 광양만권(+4.0%, 2차전지·금속) 등에서 증가함

ㅇ 신산업(+1,485%, 4.5억불), 중점유치업종(+1,001%, 3.6억불), 핵심전략산업

(+509%, 3.6억불) 실적이 대폭 증가함

* 제조업 내 비중 : 신산업 85.3%, 중점유치업종 69.3%, 핵심전략산업 69.0%

□ (서비스업) 전체실적의 59.9%인 7.8억불로, 전년 대비 64.7% 증가함

ㅇ 부동산(+704%), 도·소매(+1,478%), 연구개발(+1,350%), 운수·창고(+312%)

업종 등의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업 실적이 증가함

ㅇ 구역별로 인천(+37.3%, 리조트개발·물류), 동해안권(1억불, 리조트개발), 부산

진해(+12.4%, 바이오R&D, 데이터센터), 경기(+731%, 물류) 등에서 증가함

ㅇ 신산업(+1.7%, 4.2억불)은 소폭 증가, 핵심전략산업(+2,488%, 2.8억불)은

대폭 증가함

* 서비스업 내 비중 : 신산업 53.8%, 핵심전략산업 36.1%, 중점유치업종 19.2%

국가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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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북미는 감소하였으나 EU, 중화권, 필리핀 등이 증가세를 견인함

< 국가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ㅇ 경자구역별 주요 투자유입 국가를 살펴보면, 인천은 EU, 부산진해·

광양만권․경기는 중화권, 동해안권은 필리핀 등으로 나타남.

□ (EU) 전체실적의 40.8%인 5.3억불로, 전년대비 109% 증가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ㅇ 제조업(+978%)은 대폭 증가하고 서비스업(+1.2%)은 전년수준을 유지

하였고, 투자유입 중 신산업의 비중은 87.9%임

* 제조업 303백만불(56.8%), 서비스업 230백만불(43.2%)

□ (중화권) 전체실적의 31.6%인 4.1억불로, 전년대비 255% 증가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ㅇ 제조업(△50.6%)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1,048%)이 대폭 증가하였고,

투자유입 중 신산업 비중은 61.0%임

* 제조업 41백만불(10.0%), 서비스업 371백만불(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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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전체실적의 10.6%인 1.4억불로, 전년대비 72.9% 감소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ㅇ 제조업(△67.7%)과 서비스업(△80.3%)이 모두 감소하였고, 투자유입 중

신산업의 비중은 95.3%임

* 제조업 97백만불(70.3%), 서비스업 41백만불(29.7%)

□ (필리핀) 전체실적의 10.0%인 1.3억불로, 전부가 서비스업에 투자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구역별

□ 광주, 울산을 제외한 전 경자구역에서 실적이 증가하였고, 인천, 부산
진해로 해외투자 유입이 쏠리는 현상이 크게 완화됨

* 인천·부산진해 실적 합계 비중 : (’20) 90.5% → (’21) 76.9%

< 경자구역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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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업·제조업 분야에서도 해외투자 유입의 집중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확인됨

< 전체·서비스업·제조업·신산업 신고액 구성 >

전체 서비스업

제조업 신산업

자금별(신고)

□ (총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이 모두 증가함

< 자금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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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투자) 전체 실적의 31.2%인 4.1억불로, 제조업 투자 감소(△50.7%)에

비해 서비스업 투자 증가(+727%)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함

* 업종별(비중) : 제조업 168백만불(41.2%), 서비스업 240백만불(58.8%)

ㅇ 신규투자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2,347%, 2.4억불)이고,

핵심전략산업은 15.3% 차지함(+607% 62.5백만불)

* 중점유치업종의 경우 신규투자의 14.6%를 차지(+412%, 59백만불)


